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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김두환  작성일20 23-12-0 5 22:17:0 5

모친인 공예황후를 위하여 양이정 이라는 정자를 지어 조금이라도 

기뻐해 주고 싶은 아들인 의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공 이라는 기술자가 대접 받은 사회를 고려는 만들었군요

박명숙  작성일20 23-11-17 22:0 1:58

탐진도공들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듯 합니다. 

그들의 작품이 상류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풍족한 생활로 연결되었기에 가능했을듯 싶네요.

김걸  작성일20 23-11-17 10 :48:42

탐진 도공들은 하나같이 양민 출신으로 문식이 있고 나름대로 천하제일의 청자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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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들 생활수준은 개경의 웬만한 벼슬아치 못지않았다. 

천하제일 명품을 생산하는 기술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인 듯 합니다. 

날 좋은 시절에 청자를 실은 배를 뛰웠지만 개경으로 향하는 뱃길은 참으로 고단했겠지요 

고려의 수도 개경에 청자 기와를 이은 양이정이 탄생하였으니 청자는 고려 자체입니다. 

남북이 문화 교류를 하거나 

통일이 되면 청자 기와로 양이정을 새로이 만드는 것도 좋을 성 싶네요 

현재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 경내에 있는 계룡정과 함께 볼 만 하겠습니다.

이남섭  작성일20 23-11-17 0 1:0 1:37

定安祠*에서 

  

                   은촌 이남섭 

  

한반도 정남진 자락 

돌배 타고 오신 賢⼈의 뜻 

천관산 아래에 있었다. 

  

거친 세월 이겨낸 

당동마을 공예태후 탄생지 

맑은 바람 같은 자손들 

景慕齋 뜰로 모여든다. 

  

아지**의 슬픈 전설 

떠돌이 시인의 가슴에 불 지피고 

동백은 마당가에 서서 

꽃송이 뚝뚝 떨구고 있다. 

  

세월이 가도 살아 있는 정신 

후손들 정성 지극해 

선조의 이름 드날리니 

길손은 머리 숙여 옷깃 여민다. 

  

  

*定安祠: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당동 마을 장흥 임씨 발상지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공예태후의 탄신지( 정안사 지붕은 청자기와로 되어 있다) 

* *고려 제17대 인종왕비인 공예태후의 언니 임씨가 동생인 공예태후에게 꿈을 팔아버리고 왕비 간택의 기회를 놓치고 한을 품어 자결했다는 연못 이름

이인석  작성일20 23-11-16  22:0 9 :43

왕비를 위한 일이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든 아니면 백성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든 불교 제례를 통한 

정성은 당시에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온갖 의술,  식량,  의복,  좋은 집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에 

불교적 신앙이야말로 삶을 지탱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1 2

(http://www.gangjin.go.kr)

/www/communication/writing/historical_novels?cpage=2&idx=601774&mode=view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gangjin.go.kr)




	목차
	역사소설 - 전체
	깨달음의 빛, 청자 (39회)
	첨부파일(2)



